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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만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스트레스(r=-.319, p<.001)와 부적상
관관계, 자아존중감(r=.53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은 자아존중감(β=.48,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성
인학습자 비중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교육 및 비교과 교육과정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who are 25 years of age or 
older. A structural surveys was conducted on 180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softwa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r=-.319,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533, p<.001). The primary factors influencing problem-solving ability were found to 
be self-esteem (β=.48, p<.001). Therefore, to enhance problem-solving abilities among adult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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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self-esteem. Considering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dult learners in universities, policies and systems 
for customized curricular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curriculum for not only school-age learners 
but also adult learners are required.

Keywords : Adult Learners,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oblem-solving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시대에 따른 직무 역량 및 교육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
라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활성화를 위
해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12호)에 근거한 성인학습자(만학도) 인
정기준은 만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로 지방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 
모집을 위한 만학도 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입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대학에서의 성인학습자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2].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
하는 성인학습자는 2021학년도에는 2019학년도
와 비교했을 때 성인학습자는 7,327명으로 
36.8% 증가하였으며, 만 19세 이하는 43,432명
으로 29.5% 감소하였다[3]. 이에 따라 대학과 기
업체에서는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교육체제에 맞
춰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4].
  의료기술 발전으로 간호사에게 효과적이고 기
술적인 간호와 더불어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있다[5].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
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
하고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문제 상황을 효과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6]. 간호사의 문제
해결능력은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7, 8]. 이러한 문
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수행 업무를 잘 할 
수 있기에[5]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하며 다양한 임상 상황에 대
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를 의미한다[9]. 자아존중감이 높
은 경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높기에 일상생활
에서도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에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으며[10],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
었으며[12],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학생들
의 시험 불안을 매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13]. 
  간호대학생들은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인 중
압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많은 
학습량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향후 성적이 취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학업 성취에 따른 민감
성이 타 학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타났
다[14].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과 관련
되어 겪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15] 
간호대학생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문제 상황에 
직면 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저하
[16]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문제 및 학업 부담감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17]. 
  간호학과는 4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전문지식 및 간호 실무 역량을 갖추는 간호
사 양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
가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간호학과 적응에 어
려움을 호소하는 성인학습자는 늘어나고 있다. 간
호학과 성인학습자 적응 경험 연구[18]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는 학습, 암기력, 교우관계 등 대학생
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호대학
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19, 20] 또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21, 11]와 같이 관련 요인
을 따로 보고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
스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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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를 함께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규명한 연구
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 간호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
제해결능력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
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문
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도 지역의 대학교 1개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만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
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26일까지 구조
화된 구글 설문 서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설문 링크를 클릭하면 
연구 설명서에 설문 참여 도중 참여를 중단할 수 
싶으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에 클릭한 후 설문을 진
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비동의 클릭 시 
비동의에 클릭하면 설문은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
하였으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1명의 연구대
상자의 응답 중 1명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180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22] 등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 도구를, Shin과 Gye[23]가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5문항은 정서 소
진, 4문항은 냉소주의, 6문항은 효능감 감소로 구
성되었다. 이 중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 Schaufeli[22] 등
과 Shin과 Gye[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α=.93이었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9]가 개발한 문항을 
Jon[24]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Lee 
[25] 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고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문항은 긍정적 문항, 
5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Rosenberg[9]와 Jon[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α=.93이었다. 

  2.2.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26] 등이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문제명료화 5문항, 원
인분석 10문항, 대안 개발 10문항, 계획과 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α= .97이었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검정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
균,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통
해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상관관계는 Pearson 상
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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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35(19.4)

Female 145(80.6)

Age
25-29 63(35.0)
≥30 117(64.3)

Grade

1st 49(27.2)
2nd 55(30.6)
3rd 39(21.7)
4th 37(20.5)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68(37.8.)

Moderate 106(58.9)
Unsatisfied 6(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0(55.6)

Moderate 80(44.4)
Unsatisfied 0(0)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77(42.8)
Moderate 90(50.0)

Poor 13(7.2)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36(20.0)

Average 121(67.2)

Low 23(12.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Variables Mean±SD Min-Max
Academic stress 2.01±0.55 1.00-3.60

Self-esteem 3.72±0.74 1.00-5.00
Problem-solving ability 3.42±0.57 1.51-4.96

Table 2.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N=180)

결능력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학생 145
명(80.6%), 남학생 35명(19.4%)이었고, 연령은 
25-29세 63명(35.0%), 30세 이상 117명
(64.43%)이였으며, 연령 평균은 39세였다. 학년
은 1학년이 49명(27.2%), 2학년이 55명(30.6%), 
3학년이 39명(21.7%), 4학년이 37명(20.5%)이었

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06명(58.9%)으
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00명
(55.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상태는 ‘보통’이 
90명(50.0%),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중’이 121명
(67.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능력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01± 

0.55점,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72±0.74점, 

문제해결능력 평균 점수는 3.42±0.57으로 나타

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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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roblem-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Category
Problem-solving ability

M±SD t/F(p)

Gender
Male 3.48±0.62 0.668

(.505)Female 3.410.56

Age
25-29 3.30±0.47 -2.306

(.022)≥30 3.49±0.61

Grade

1st 3.54±0.48

1018
(.386)

2nd 3.40±0.47

3rd 3.36±0.67

4th 3.36±0.70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b 3.57±0.61
5.297
(.006)

Moderatea 3.31±0.51

Unsatisfiedb 3.67±0.7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52±057 2.736

(.007)Moderate 3.29±0.5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50±0.60
1.938
(.147)

Moderate 3.38±0.47

Poor 3.20±0.93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b 3.66±0.62
5.020
(.008)

Averagea 3.39±0.52

Lowa 3.21±0.6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N=180)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tress 1

Self-esteem -.385(.000)** 1

Problem-solving ability -.319(.000)** .533(.000)** 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연령(F=-2.306, p<.05), 대학 생활 만족도(F= 
5.297, p<.05), 전공 만족도(F=2.736, p<.05), 주
관적 학업성취도(F=5.020, p<.05)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able 3>.

3.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r=-.385, p<.001)
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문제해결능력
(r=-.319, p<.001)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
능력(r=.533, p<.001)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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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oblem-solving ability

B S.E β t p

Model 
1

(constant) 3.81 .24 15.65
Age .15 .09 .13 1.764 .079

College life satisfaction -.06 .09 -.06 -.68 .499
Major satisfaction -.13 .10 -.12 -1.32 .18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18 .08 -.18 -2.41 .017

F=4.53, p=.002, Adj.R2=.09

Model 
2

(constant) 2. .3 6.12
Age .19 .08 .16 2.55 .012

College life satisfaction -.04 .08 -.04 -.53 .598
Major satisfaction .07 .09 .06 .71 .47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08 .07 -.08 -1.22 .225

Academic stress -.13 .08 -.12 -1.53 .127
Self-esteem .36 .05 .48 7.08 .000

F=14.47, p<.001, Adj.R2=.33, R2 change=.24

Table 5. Influencing factors to problem-solving ability. (N=180)

3.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종속변수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연령,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문제해결능
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인을 통제변수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Durbin-Watson 값은 1.837, 공차 한계
는 0.1이상, 분산팽창인자 VIF 값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모형 1에서는 주관적 학업성취도(β=-.18, p= 
.0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설명력은 9%
이었다.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추가로 투입
한 모형 2에서는 연령(β=.16, p=.012), 자아존중
감(β=.48, p=.000)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로 모형1에 비해 2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
다. 

3.6. 고찰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학습자 간호
대학생의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42±0.57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
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Lee[27]의 3.78점 
Kim[28]의 3.5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Lee와 
Hwang[18]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습어려
움, 교우관계 어려움 등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간호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해결
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므
로[5] 이에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령기 학습자와 성인학습
자를 분류해서 대상자에 맞는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으로 실
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과 교육뿐 만 아
니라 비교과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면 대학생활 적응에서도 만족도
를 높여 나아가 긍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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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는 연령, 대학 생활 만족도, 전
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연령에서는 30
세 이상인 그룹이 25-29세 그룹보다 문제해결능
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없
어 따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같은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20
대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과 3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정도의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령이 많다고 하여 문
제해결능력이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대학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성인학습자라고 해서 만 25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성인학습자에서도 연령 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학령기 학습자
(20-24세)에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며[29], 선
행연구[30]에 따르면 성인학습자(25세 이상)에 대
한 정책과 운영방안 모색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고 하였다.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습자보다 내면
적 욕구는 높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
다는 긴장하고 회피하는 성향이 높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기에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및 제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대
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 ‘불만족’하는 그룹이 
‘보통’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
구[11]와는 일치되지 않은 연구로 추후 확인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생활 적
응은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기본요소라 제안되
고 있기에[31] 향후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대
학생활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시 대학 생
활 만족도에 따른 그룹 별 특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 생활 적응 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므로[32] 프로그램 
적용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
족’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선행연구[33, 34]와 일치하였다. 이에 전공 만
족도가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전반적인 전공 만족도를 높인 후에 전공
수업과 연계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hoi[35]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단기간 획득되는 학습이 아니므로 내
적 동기에 근거한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및 
다양한 교과 외 비교과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향후 
간호 실무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학
업성취도는 ‘상’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6, 37]와 
일치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학습 태도 및 자기 
주도 학습 준비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38, 39]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 전
공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
도적 학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학업스트
레스와 자아존중감(r=-.385, p<.001)은 통계적으
로 음의 상관관계를, 문제해결능력(r=-.319, 
p<.001)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아존중
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40].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
으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결
하는 능력 저하[41]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저
하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2].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 및 교육적 차원에서의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대
학생의 성인학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Park[43]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업에 대한 공백기가 있
기에 학습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개설 시 학업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업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r=.533 p<.001)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면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1,4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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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아존중감
이었다. 이는 선행연구[11, 21]와 같은 결과를 보
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성공적인 존재
로 인식하기에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다[11]. 따라서 성인학습자 간호
대학생의 개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4년의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에서 학년 별 
단계적인 교육과정 및 대학 생활 정도를 모두 고
려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에서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은 전문적 
역량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오랫동안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45]. 따라서 간호대학생
이 향후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
로 간호 현장에서 간호업무수행을 할 때 높은 수
준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학교 교육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
의 교육방식이 아닌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
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
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
른 피드백을 주는 학습활동을 간호 교육 과정과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학습자 간호
대학생이 증가하는 간호 교육 환경에서 성인학습
자를 관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성인
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성인
학습자 내에서도 연령 그룹을 나누어 대상자에 
맞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문제해결 기반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
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간호
학과에 유입되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문제해
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개 지역 성인학습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연구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이 있기에 다양한 지역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
째,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정적
이어서 향후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특성
에 관련하여 비교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성인
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이 향후 간호사가 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환
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간호대학
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교육 및 비교과 교육과정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대학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또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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